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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 우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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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에 있어 우울

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해 울산시에 소재한 4개 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이들의 담임교사를 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고, 매개모형 검증을 해 상

분석 구조방정식을 사용하 다. 연구 결과 첫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우울,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과 인터넷 과다사용은 각각 상 계가 있

었다. 둘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계에서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은 인터넷 과다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 인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있는 아동이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자체에 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우울을 고려하여 인터넷 과

다사용을 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데 상담 함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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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은 가

벼운 정보 검색에서부터 화상 회의에 이르기

까지 인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고들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 시설이 우

수하고 새롭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국민 특

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 비율이 빠르게 증가

하 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에 따르면 지

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

년 44.7%에서 2010년 77.8%로 33.1% 늘어났

고, 인터넷 이용자의 수도 약 2배 증가하 다.

그 에서도 십 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

%에 달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십 들

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

고 활용하는 데 능숙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

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상에서 일상을 공유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

이 세 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호기심이 왕성하고 자기 통제력

이 약한 이 시기에 인터넷에 과도하게 노출되

면 인터넷 독에 빠질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실제로 2009년의 통계를 살펴

보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독률은 성인

6.4%보다 2배 높은 12.8% 고, 아동․청소년

인터넷 독자는 체 인터넷 독자의 반

수 인 49%를 차지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독의 폐해

가 심각하다는 에서 아동기의 인터넷 과다

사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이선애, 2001;

Brenner, 1997). 송정 (2010, 10, 12)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컴퓨터나 TV에 노출된 아동은 일

반 아동보다 정신 문제가 60%나 더 높았다

고 보고하 다. 인터넷 독은 성장기 뇌 발

달을 해하고 정체성의 확립에 장애를 일으

키는 정도도 청소년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컸다(김선숙, 2004). 뿐만 아니라 연령이 어릴

수록 인터넷 독이 학교 부 응에 미치는

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윤혜연, 2008), 아

동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그 로 방치하

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이후 국가경쟁

력을 하는 사회 문제로 커질 험이 있다.

인터넷 독은 Goldberg(1996)에 의해 처음

제기된 용어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내성과 단 상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장애

를 래하는 상을 말한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통제력 상실, 학업 일의 실패, 계

의 악화를 낳게 된다. 한편 Cao, Su, Liu와 Gao

(2007)는 인터넷은 사람이 가진 본능 인 충동

을 자극하고 튀어나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고 하 는데, 평범한 이용자들은 그러한 충동

을 경험하지 않거나 히 제어하지만 이에

취약한 사람들은 인터넷 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하 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 의 하나

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연구되고 있

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소아기에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주의력결핍 는 과잉행

동 충동성이 동등한 발달수 의 아동에게

서 찰되는 것보다 더 빈번하고, 더 심하고,

더 지속 인 특징을 보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94). ADHD 성향의 아동은

ADHD 특성 자체로 인해 인터넷 독에 매우

취약하다(김정순, 2008; 김혜리, 2005; 지희,

채규만, 2004). 첫째, ADHD 성향의 아동은 주

변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지고 주의력이 떨

어지는 주의력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속 으로

주의를 자극하는 신호와 메시지를 달받아야

한다(류진아, 2003). 그런데 인터넷이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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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등은 감각 이고 자극 인 장면들

을 계속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흥미를 충족시

키고 지속 인 만족을 얻으려 할 험이 있다

(이명수, 오은 , 조선미, 홍만제, 문재석,

2001). 둘째, ADHD 아동은 의학 으로 추신

경계의 각성도가 낮아 각성도를 높이기 한

방편으로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Talbott, 1994), 각성도를 높이기 한

과잉행동을 인터넷에 몰두하는 행동으로 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Talbott, 1994). 마

지막으로, ADHD는 충동성과 련 있는 표

인 정신장애이다. 그런데 인터넷 독 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충동조 장애의 하나로

간주되므로(Beard & Wolf, 2001; Davis, 2001;

Young, 1996), 충동성이 일반 아동보다 높은

ADHD 아동이 인터넷 독에 빠져들 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ADHD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

독에도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Realmuto et

al., 2009). Biederman과 그의 동료들(1997)은

ADHD로 진단된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알코올,

니코틴과 같은 물질 독에 빠질 험이 2배

더 높다고 보고하 다. 종단연구에서도 ADHD

로 진단된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일반 아동에

비해 알코올, 니코틴, 약물 사용에 있어

독 인 모습을 더 강하게 보 다(Molina &

Pelham, 2003; Realmuto et al., 2009). 그런데 인

터넷은 알코올이나 약물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훨씬 쉽게 근할 수 있고, 어린 시 부터

리 사용되는 것이므로 어린 아동이 인터넷

독에 빠져들 험은 다른 약물에 비해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한 가지 검사만으로

독으로 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단되

어 인터넷 독이라는 표 신 ‘인터넷 과

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인터넷 과

다사용은 병리 인 진단이라기보다 인터넷에

한 의존이 상 으로 높아 인터넷 사용 시

간 통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학

업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홍경희, 2002). 한 연구의 상이 병

원 임상 장면에서 ADHD로 진단된 아동들

이 아니라 학교 장면에서 담임교사에 의해

ADHD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일반 아동

들이므로 ADHD 아동이라는 표 신

‘ADHD 성향’의 아동이라고 지칭하 다.

ADHD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의 계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검증되고 있

다. Yen 등(2007)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ADHD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이 높

은 상 을 보인다고 밝혔다. 지희와 채규만

(2004)도 ADHD 성향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

에 비해 인터넷에 독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 다.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한

유미 등(2008)의 연구에서도 ADHD 성향의 아

동이 일반 아동보다 인터넷 독의 증상이 유

의미하게 더 높았다.

한편, ADHD 성향의 아동은 인터넷 과다사

용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

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에

서도 우울은 ADHD 아동에게서 흔히 확인되

는 심리 특성이다(Silver, 2004). Biederman과

Newcorn, Sprich(1991)는 ADHD와 우울의 공존

률이 47%에 달한다고 보고하 고, 이들의 다

른 연구에서도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약

9%~32%가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on)로 진

단되었다.

우울은 슬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이 나타

나는 정서로, 부정 자기개념과 의욕 상실,

활동 수 하, 주의집 곤란 등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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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반한다(Davison & Neale, 1982). ADHD로

진단된 아동은 학업 수행에서 잦은 실패를 경

험하고 인 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Barkley, Fischer, Edelbrock, & Smallish,

1990) 부모와 교사, 래들로부터 오랫동안 부

정 인 피드백을 받기 쉽다. 이로 인해 성취

감이 하되고 낮은 자아존 감을 가지게 되

어 우울 경향을 강하게 보일 수 있다(Milich &

Laundau, 1982; Ross, Lipper, & Auld, 1996).

Lewis(1991)도 ADHD 아동이 공격 이고 고집

이 세며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행동 특

성으로 인해 사회 계가 나빠지고, 학교나

가정에서 받는 비평이나 실패의 경험으로 인

해 자아존 감이 하되며, 만성 인 실패감

으로 인하여 우울이 생긴다고 하 다. 한

ADHD 성향의 아동은 스스로가 정서 으로

불안정하고 분노를 조 하거나 행동을 통제하

지 못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좌 감

이 우울로 귀결되기도 한다고 보고된다(장은

진, 서민정, 정철호, 2001; Bussing, Zima &

Perwien, 2000).

우울은 인터넷 독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보고되기도 한다. Young

(1996)은 인터넷 독에 빠진 사람들의 54%가

우울증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 는

데,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인터넷 독자가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 일

되게 밝 졌다(Cao & Su, 2007; McGlinchey &

Dobson, 2003). 특히 Davis(2001)는 우울이 인터

넷의 병리 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

니라 우울 때문에 인터넷의 병리 인 사용이

생긴다는 인과 모형을 밝혔으며, 국내의 연구

들에서도 높은 우울은 인터넷 독의 성향을

측하는 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

다(오원옥, 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Yen 등(2007)과 Ko 등(2008)은 인터넷 독

에 빠진 청소년과 학생이 ADHD 성향과 우

울에서 모두 높은 수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김용익(2009)도 ADHD 성향이 높은 고등학

생일수록 우울감이 높았고 동시에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우

울이 ADHD 성향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

고, 동시에 인터넷 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아동의

ADHD 성향이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울이라는 정서 특성이 두 변인

의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인터넷 독은 다른 독과는 다르게 독

의 상을 무조건 차단하기 어렵고, 아동의

학습과 상호교류에 요한 수단이 되는 측면

이 있으므로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의 인터

넷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인터넷 과다사용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정교하게 밝 그 변인

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향을 미

치는 과정을 연구하기 해 우울이라는 심리

특성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

넷 독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았다. 만약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

지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은 인터넷

과다사용에 직 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우울에 향을 미치

고 이것이 다시 인터넷 과다사용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을 보이는 아동이 인터

넷 과다사용을 보일 때 단순히 ADHD 성향의

특성만을 원인으로 보고 근하는 것이 아니

라, 우울이라는 매개변인에 함께 근함으로

써 더 효과 인 치료를 기 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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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연구가설

진술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명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우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

터넷 과다사용, 우울과 인터넷 과다사용은 각

각 상 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계에서 우울

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가장 합한 모형을 확

인하고자 하 다. 연구모형은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을 매개로 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이다. 경

쟁모형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우울을

통해서만 인터넷 과다사용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 매개모형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울산시에 소재한 4개 등학교의

11개 학 5, 6학년 일반 학생과 담임교사를

상으로 실시하 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에 걸쳐 설문지 총 286부를 배부하 고,

그 학생은 280부, 각 학생에 한 교사의

응답은 266부를 회수하 다. 회수한 자료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40부

를 분석에 사용하 다. 성별의 분포는 남학생

이 140명(58.3%), 여학생이 100명(41.7%)이었다.

연령의 분포는 5학년이 92명(38.3%), 6학년이

148명(61.7%)이었다(M=12.62, SD=.49). 담임교

사의 보고에 의하면 240명의 학생들 정신

과에서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아동은 8명(3.3%)이었다.

측정도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Swanson과 Nolan, Pelham(1982)이 DSM-Ⅲ의

ADHD 진단기 에 근거하여 개발한 Swanson,

Nolan, and Pelham 척도(SNAP)를 1992년 DSM-

Ⅳ의 진단기 에 의거하여 Swanson, Nolan, and

Pelham-Ⅳ 척도(SNAP-Ⅳ)로 재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장혜경(2007)이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표 화한 한국 SNAP-Ⅳ 평가척도를

사용하 다. 한국 SNAP-Ⅳ 척도는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의력결핍에 한 9

문항, 과잉행동/충동성에 한 9문항을 측정하

고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0 ),

“약간 그 다”(1 ), “어느 정도 그 다”(2 ),

“아주 많이 그 다”(3 )의 4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 은 0 ~54 사이에 분포한

다. 장혜경(2007)이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주의력결핍 척도가 .88, 과잉

행동/충동성 척도가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 고,

하 역별로 살펴보면 주의력결핍이 .97, 과

잉행동/충동성이 .95이었다.

ADHD 아동들은 자신들의 실제 수행과는

모순되게 자기-평가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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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행동에 해 서툴게 모니터 하는(Hoza,

Waschbusch, Pelham et al., 2000) ‘ 정 착각

오류’를 나타냈던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여

ADHD 성향 진단에 있어서 아동들 스스로 설

문에 답하는 자기보고형식을 배제하 으며,

부모보고의 경우 교사와는 달리 비교 상이

없고 객 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ADHD 증상

의 범 가 학교생활 에 나타날 수 있는 행

동이 많으므로 교사보고에 의해 아동들의

ADHD 성향을 단하 다. 그러나 병원 임

상 장면에서 ADHD로 정된 아동들이 아니

기 때문에 교사보고만으로 ADHD라고 정하

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ADHD

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우울

Kovacs(1981)의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 식

(1990)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 화한 한국형

소아우울척도를 사용하 다. 아동은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느 던 기분 상태를 스스로 평가

하 다. 한국형 아동 우울 검사는 총 27문항

으로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

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 증상 4문항

의 5개 하 척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0

에서 2 까지의 3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

며,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가 기술된 세 문장

합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총

은 0 ~54 사이에 분포한다. 조수철과

이 식(1990)이 보고한 검사의 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87이었으며, 각 하 역별로 살

펴보면 우울정서는 .60, 행동장애는 .56, 흥미

상실은 .71, 자기비하는 .41, 생리 증상은 .52

이 다. 본 연구에서는 총 각 하 척도

의 합을 사용하 다.

인터넷 과다사용

본 연구를 해 김청택, 김동일, 박 규, 이

수진(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독 척도

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비과정과 본 연구과정을 거쳐 한국

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자가진단 표 화 검

사이다. 한국형 인터넷 독 척도는 총 40문

항으로 일상생활장애 9문항, 실구분장애 3

문항, 정 기 6문항, 단 6문항, 가상

인 계 지향성 5문항, 일탈행동 6문항, 내성

5문항의 7개 하 척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1 에서 4 까지의 4 Likert 척도로 되어 있

으며, 총 은 40 ~160 사이에 분포한다.

총 160 에서 97 이상이거나 혹은 하

요인 일상생활장애에서 26 이상이면서,

동시에 단에서 18 이상이고, 내성에서 17

이상인 경우 ‘고 험 사용자군’으로 정의한

다. 총 이 80 이상이거나 혹은 하 요인

일상생활장애에서 23 이상이거나, 단

에서 16 이상이거나, 내성에서 15 이상인

경우 ‘잠재 험 사용자군’으로 정의한다.

총 이 79 이하이면 ‘일반 사용자군’으로 정

의한다. 일반 사용자군은 인터넷 사용이 과다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김청택 등(2002)이 보

고한 등학생 상 검사 체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체 내 합치도는 .97이 으며, 일상생활장애

는 .89, 실구분장애는 .83, 정 기 는

.91, 단은 .90, 가상 인 계 지향성은

.86, 일탈행동은 .88, 내성은 .88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검사만으로 아동을

독으로 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단되

어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 신 ‘인터넷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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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인터넷 과

다사용은 병리 인 진단이라기보다 인터넷에

한 의존이 상 으로 높아 인터넷 사용 시

간 통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학

업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홍경희, 2002).

연구 차 분석방법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에 걸쳐 울산시

에 소재한 4개 등학교의 11개 학 5, 6학년

일반학 의 학생과 담임교사를 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 다. 2010년 3월에 연구자가 울산

시내의 각 등학교에 연구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그 연구 참여에 동의한 4

개 학교를 방문하여 11개 학 의 5, 6학년 담

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 과 설문에 하여

설명하 다. 담임교사가 아동들의 행동성향을

충분히 찰한 뒤에 행동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하기 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행동 찰

기간을 두었으며, 설문의 실시는 12월 한 달

동안 담임교사가 9개월간의 찰정보에 근거

하여 아동의 ADHD 성향을 한 차례 평가하도

록 하 다. 한 아동이 응답하는 우울과 인

터넷 독 설문 역시 12월 한 달 동안 담임교

사가 아동들에게 한 차례 실시하도록 하 다.

연구의 목 과 교사용 아동용 설문에 한

설명은 연구자가 직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들에게 실시하 으며, 아동용 설문은 담임교

사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

를 담임교사들에게 제공하 다. 담임교사들은

2010년 12월 말까지 교사 아동 설문을 마

무리하 으며 연구자는 2011년 2월까지 설문

자료를 우편으로 달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을 이용하여 상 을 분석하

고,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 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최 우도

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기 해서

는 자료의 정상분포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 다.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상분포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로, 왜도는 수

집된 자료가 좌우 칭을 잘 이루어 정규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첨도는 수

비율이 정규분포곡선에서 간 혹은 끝부분에

몰려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왜

도의 값이 3보다 작거나, 첨도의 값

이 10보다 작아야 정규성에 배되지 않는다

(Kline, 2005).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표 1

과 같이 가장 높은 왜도 값이 1.50이고, 가장

높은 첨도 값이 2.04이므로 정규분포성의 기

본 가정을 만족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하여 χ2 신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우울 인터넷 과다사용

왜도 1.16 .699 1.50

첨도 .724 .588 2.04

표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우울, 인터넷 과다사용의 왜도와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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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다. χ2 검증은 가설의 내용이

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 만 틀려도 쉽게 기각

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모형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로 포함

계(nested relationship)에 있는 모형들을 비교하

기 해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결 과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우울, 인터

넷 과다사용의 평균 표 편차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우울, 인터넷 과

다사용의 평균 표 편차는 표 2와 같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의 평균은 남학생이

13.81, 여학생이 5.74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더 높았다(t=5,41, p<.001). 우울의 평

균은 남학생이 13.84, 여학생이 12.70을 보 으

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과다사용의 평균은 남학생이 26.15, 여

학생이 11.6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44, p<.001).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우울, 인터

넷 과다사용 간의 계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우울

(r=.26, p<.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r=.33, p<.001), 우울과 인터

넷 과다사용(r=.36, p<.001) 모두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 성향의 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우울 정서

를 더 강하게 보 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의 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 다. 한 우울 정서가 강한 아

동일수록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각각의 모든 하

요인들 간에도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으

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우울의 하

성별(n) M SD t값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남학생(140) 13.81 13.16
5.41 ***

여학생(100) 5.74 8.30

체(240) 10.45 12.05

우울

남학생(140) 13.84 7.50
1.08

여학생(100) 12.70 7.70

체(240) 13.37 7.60

인터넷

과다사용

남학생(140) 26.15 23.54
5.44 ***

여학생(100) 11.64 15.17

체(240) 20.10 21.65

***p < .001

표 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우울, 인터넷 과다사용의 남녀별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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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생리 증상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 다. 연구

모형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에 우울이 매개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도 직

인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

이다. 경쟁모형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이 우울을 통해서만 인터넷 과다사용에 향

을 미치며, 직 인 향은 없다고 가정하는

완 매개모형이다. 이들 두 모형 에서 어

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를 알아보고 더

좋은 모형을 최종 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은 그림 1,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는 표 4와 같다.

경쟁모형은 그림 2, 경쟁모형의 모수추정치

는 표 5와 같다.

우울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1 .95*** .93*** .26*** .18*** .32*** .24*** .26*** .11 .33*** .30*** .33*** .29*** .29*** .23*** .27*** .32***

2 주의력결핍 　 1 .76*** .26*** .15* .32*** .26*** .20** .10 .32*** .29*** .30*** .27*** .30*** .21** .28*** .30***

3 과잉행동/충동 　 　 1 .24*** .18** .27*** .19** .19** .12 .30*** .26*** .32*** .28*** .24*** .22*** .21** .28***

4 우울 　 　 　 1 .81*** .79*** .82*** .72*** .76*** .36*** .36*** .29*** .28*** .35*** .28*** .27*** .34***

5 우울정서 　 1 .59*** .56*** .48*** .53*** .25*** .25*** .15** .19** .26*** .22*** .20** .24***

6 행동장애 　 　 　 　 　 1 .60*** .44*** .53*** .33*** .31*** .31*** .28*** .33*** .25*** .26*** .28***

7 흥미상실 　 　 　 　 　 　 1 .58*** .48*** .28*** .27*** .22** .22*** .29*** .23*** .16** .27***

8 자기비하 　 　 　 　 　 　 　 1 .33*** .30*** .33*** .22** .22** .26*** .24*** .24*** .27***

9 생리 증상 　 　 　 　 　 　 　 　 1 .26*** .26*** .25*** .20** .22*** .18** .19** .26***

10 인터넷 과다사용 　 　 　 　 　 　 　 　 　 1 .84*** .77*** .86*** .90*** .86*** .86*** .90***

11 일상생활장애 　 　 　 　 　 　 　 　 　 　 1 .72*** .63*** .68*** .63*** .73*** .72***

12 실구분장애 　 　 　 　 　 　 　 　 　 　 　 1 .56*** .63*** .53*** .64*** .63***

13 정 기 　 　 　 　 　 　 　 　 　 　 　 　 1 .77*** .76*** .62*** .70***

14 단 　 　 　 　 　 　 　 　 　 　 　 　 　 1 .72*** .76*** .79***

15 가상 인 계

지향성
　 　 　 　 　 　 　 　 　 　 　 　 　 　 1 .66*** .74***

16 일탈행동 　 　 　 　 　 　 　 　 　 　 　 　 　 　 　 1 .79***

17 내성 1

*p < .05, **p < .01, ***p < .001

표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우울,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상 계 (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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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모형과 경쟁모

형의 부합도 지수를 조사하 다. NFI와 CFI,

TLI는 .90 이상일 때 합도가 높다(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RMSEA<.05 이면 좋

은 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합도,

RMSEA<.10이면 보통 합도, RMSEA>.10이면

나쁜 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NFI, CFI, TLI에서 좋은

합도를 나타내었고, RMSEA에서는 보통의

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분 매개모형과 완 매개모형 모두 합

한 모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어떤 모형이 더 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 다.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값은 13.7이며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의 결과(표 화 계수 사용)

경로 경로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t값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 우울 .117 .326 .028 4.10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

인터넷 과다사용
.158 .258 .045 3.493***

우울 ⇒ 인터넷 과다사용 .542 .318 .126 4.299***

***p<.001

표 4.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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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의 차이값은 1이다. 이는 자유도 차이

인 1에 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

므로 양방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다. χ2 검증 결과가 통계 으로

그림 2. 경쟁모형(완 매개)의 결과(표 화 계수 사용)

경로 경로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t값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 우울 .122 .345 .030 4.11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

인터넷 과다사용
- - - -

우울 ⇒ 인터넷 과다사용 .713 .416 .127 5.638***

***p<.001

표 5. 경쟁모형의 모수추정치

모형 χ2 df NFI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196.7 74 .912 .943 .929 .083

경쟁모형(완 매개) 210.4 75 .906 .937 .923 .087

표 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부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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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

면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우울을 매개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 인 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

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

로 가는 경로(b)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ADHD 성향이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a=.33, p<.001), 우울 역

시 인터넷 과다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b=.32, p<.001). 아동의

ADHD 성향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과

다사용에 미치는 간 인 향은 .11로 나타

났다. 이 매개 효과의 크기에 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하여 Sobel Test를 시행하 다.

Sobel(1982)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양방 유

의수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클 경우 매

개효과가 유의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47, p<.001). 이는 아동의

ADHD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에 있어 우울

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먼 변

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계

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우울,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우울은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 성향의 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슬 감정, 침울한 기분, 부정 자기개념이나

의욕상실과 같은 우울 정서를 더 강하게 보인

다는 것을 의미한다. ADHD 성향이 높은 아동

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성의 특성으

로 인하여 생활 속에서 만성 인 실패 경험을

하고 불만족스러운 인 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다. Biederman과 동료들(1991)은 ADHD와 우

울증의 공존률이 47%라고 보고하 고, 특히

King, Barkley와 Barrett(1998)은 ADHD 아동이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on)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9~32%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경기도 등학생들을 상으로

ADHD 성향과 우울의 계를 밝힌 유미 등

(2008)의 연구와 부산시 등학생들을 상으

로 ADHD 성향과 우울의 계를 연구한 이동

훈(2009)의 연구 모두 ADHD 성향과 우울 간

에 정 상 을 보고하 다.

둘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은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

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의 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장애, 실구분장애, 단, 내성

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ADHD 성향이 높으면 자신의 각성도를

높이기 하여 기존의 과잉행동 신 감각

이고 자극 인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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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정순, 2008). 이는 등학생을 상으로

ADHD 성향과 인터넷 독의 계를 연구한

유미 등(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청소

년을 상으로 ADHD 성향과 인터넷 독의

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김용익, 이동

훈, 박원모. 2010; 지희, 채규만, 2004)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 우울과 인터넷 과다사용 역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슬 고 침울한

기분 속에 있는 아동일수록 인터넷을 사용하

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은주

(2005)는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

울과 인터넷 독 간에 정 상 계가 있음

을 보고하 다. 김종범과 한종철(2001)도 13세

부터 35세까지 1,021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인터넷 독 집단이 비 독 집단에 비해

우울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우울

과 인터넷 독 간의 계에 한 여러 연구

들은 다양한 연령 에서 정 상 계를 보

이고 있다(Whang, Lee, & Chang, 2003; Young,

1996).

이에 해 정호선(1997)은 우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실 공간에서의 좌 을 인터넷을

통해 보상하며, 사 인 공간에 머무를 수 있

는 인터넷에서의 가상 인 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김주연(2002)과 최민정

(2000)은 청소년을 상으로 인터넷 독을 가

장 잘 측해 주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인터

넷 독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우울이라

고 하 다. Young과 Rodgers(1998)도 우울감이

인터넷 독의 수 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 다. Davis(2001)도 우울이 인터넷의

병리 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울 때문에 인터넷의 병리 인 사용이 생긴

다는 인과 모형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울이 인터넷 과다사

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연구들도 보

고되고 있다. 오윤선(2008)은 청소년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게임 독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고, 이경은(2008)

역시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

의 인터넷 독이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 모형 안에서

우울이 인터넷 독의 원인이라는 것을 검증

하 으나, 우울이 인터넷 과다사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음을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

모형에 한 검증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

용 간의 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 성향 자체가 인터넷 과다사용의

직 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울을 통해

간 인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인터넷 과다사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우울을 일으키고 유발된 우울이 다시 원인

이 되어 인터넷 과다사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ADHD 성향의 아동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

용하는 데 있어 우울이라는 정서가 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성향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ADHD 성향이 인터넷 과

다사용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련된 심리 특성의 의 하나로 우울을 보고

한 지희, 채규만(200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 ADHD 성향의 청소년들이 우

울 수 이 높고, 우울이 높을수록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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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정도가 더 높다는 김용익(2009)의 연구

결과도 지지하는 것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 성향이 높으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

동성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행에서 계

속되는 실패를 겪게 되고, 인 계에서도 부

정 인 피드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ADHD

성향의 아동은 이로 인한 우울감을 감각 이

고 자극 인 인터넷 사용으로 가져가 실에

서 얻지 못한 성취감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실세계 신 가상세계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과다사용이 한 시 에서

개입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 성향을 보이는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ADHD 아

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마약, 담배와 같이 독 물질 사용에 있어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 고(Molina & Pelham,

2003), ADHD 청소년 성인들도 일반인들에

비해 약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 독에 빠

질 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Biederman

et al., 1997). 인터넷 독은 알코올, 마약과 같

은 물질 독과 마찬가지로 내성, 단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학업, 인 계, 사회 활동

에서 부 응을 일으킨다는 에서 물질 독

과 유사하다(Young, 1996). 특히 우리나라는 곳

곳에 인터넷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터넷

으로의 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ADHD 성향

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 가능성이 보다 쉬워

질 수 있다.

인터넷 과다사용은 독과 유사한 특성상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아동기

에 인터넷 독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청소년

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가족 계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사이버 비행이나 범죄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도 일으킬 험이 있다.

특히 ADHD는 품행 장애나 반사회성 장애와

같은 장애와 공병률이 높은데,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활성화될 경우 그 심

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 성향이 높은 아동의 인터넷 과다

사용은 조기에 인식하여 개입하거나 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향 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

을 개선하기 한 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그나마 연구된 상의 부분도 청소년이

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인터넷 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교화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계에서 우울이 매

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

넷 과다사용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다 정교

화하 고, 이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

향 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방하고 치료

하는 데 있어 매개변인에 을 맞추는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Hinshaw(2002)는 이처럼 우울을 동반하

는 ADHD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성이

라는 특성만을 지닌 순수한 형태의 ADHD는

별개로 분류되어야 하며, 개입과 치료에 있어

서도 달리 근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

넷 과다사용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

고,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 인 향을 미

치기도 하 다. 따라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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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아동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모

습을 보일 때 아동이 우울을 동반한 ADHD

성향의 아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근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우울을 매개로 한 인터

넷 과다사용이라면, 아동이 지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성 자체에만 을 맞출 것

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을 고려

하여 우울의 원인을 탐색하고 개선하는 개입

이 필요할 것이다. ADHD 성향 아동의 우울은

계속되는 수행 실패로 인한 낮은 자존감, 부

모, 교사, 래 계에서 오는 부정 피드백

과 불만족스러운 인 계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자체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ADHD 성

향의 아동이 겪고 있는 우울감의 원인을 악

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과도한 인터넷 사용

을 이는 데 더 효과 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하여 상담자는

ADHD 성향 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를

상담하거나 치료할 때, 인터넷 사용시간을 무

조건 이려고 하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충동성이라는 ADHD의 성향 자체 개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정서 으로 우울

감을 겪고 있는지에 해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해 상담자는 아동기 우울의 특

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의 아동이 낮은 자존감이나

인 계 문제로 인해 이러한 우울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민감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한 아동이 우울할 때 인터넷 사용

신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나 스트 스 해소

법을 알려주어서 인터넷 사용이 습 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

가, ADHD 성향의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인

계 어려움이나 수행의 좌 을 미리 도울 수

있다면 ADHD 성향의 아동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ADHD의 주요 특성인 주의력결핍과 과잉행

동/충동성은 쉽게 변화되기 힘든 반면, 원인을

알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우울을 낮추는 것은

상 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우울을 치료하는

것이 ADHD 성향 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

방과 치료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이후 계속 인 연구를 통해 ADHD 성향

아동의 인터넷 과다사용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밝히고, 이러한 요인들을 인터넷 과다

사용을 이는 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ADHD 성향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은 울산시의 4개 등

학교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등학생 체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인터넷 이용 연

령이 더 낮아지고 있는 만큼 등학교

학년을 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둘째, 우울 검사에서 총 의 신뢰도 지수는

높았지만, 몇몇 하 척도의 신뢰도 지수는 낮

게 나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을 담임교사의 평가만으

로 측정한 것에도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ADHD 성향을 가진 일반 아동을 상으

로 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의 평가뿐

만 아니라 부모 문가의 평가, 아동의 자

기 보고, 그리고 보다 다양한 찰법이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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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포함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한 병원이나 임상 장면에서 실

제로 ADHD로 진단된 아동을 통해 ADHD가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에 있어 우울

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ADHD의 하 유형 성별

에 따라 매개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에 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

치는 향에 있어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가

ADHD의 하 유형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

를 보이는지에 해 재된 매개효과를 연구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비교 단기간에 수행되어

여러 한계들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연구의 종단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우울 외에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을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

넷 과다사용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인터넷 과다사용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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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Association of ADHD

symptoms and Internet Over-us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on-Won, Hwang Dong-Hu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ADHD symptoms, depression, and

internet over-use,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ADHD

symptoms and internet over-us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240 students and their teachers were

recruited in Ulsan metro cit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ere employed to

examine these relation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among

ADHD symptoms, internet over-use and depression were found. Second, ADHD symptoms influenced the

levels of depression which, in turn, affected the levels of internet over-use. Additionally, ADHD symptoms

showed the direct effect on internet over-us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 to

counseling and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 : ADHD symptoms, Depression, Internet over-use


